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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해 나간다. 기존에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대부분 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졌지만 스마

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한 의사소통이 대중화되어 성인들뿐 아니라 

아동들도 SNS를 통한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SNS는 정

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칭하는데 카카오톡, 페이스

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Chae 

& Jung, 2015). SNS를 통한 의사소통은 지인들과 친교적 관

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

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도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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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Nam & Seo, 2020). SNS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소

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들도 상당시간 이에 노출되

고 있다. 최근에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비대면 의사소통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기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뇌성마비 

아동들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의사소통 특성을 연구하는 것

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뇌성마비 아동들은 뇌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기능장애이다. 장애 

정도와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운동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고, 감

각장애와 지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다(Yoo et al.,  

2003). 뇌성마비 아동들에게 주되게 나타나는 운동장애는 생의 

초반부터 다양한 경험을 방해하게 되어 주변 환경을 탐색할 기

회를 박탈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초기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후의 언어 확장과 더 나아가 학습상

황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Lee & Han, 2011;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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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3). 또한 말운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뇌성마비 아동들

은 말소리 분화가 더디거나 말소리 산출에 지연이 있어 저조한 

음운 능력을 갖게 되고 이 역시 언어를 확장하는데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된다(Park & Jun, 2005). 뇌성마비 아동들의 언어 

특성을 정리해 보면, 첫 단어 발화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고, 언

어를 표현하더라도 언어의 양이 적고, 구문 능력이 저하되어 단

순하고 짧은 문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Park & 

Kang, 2012).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들 중에 상당수는 읽기에 문

제를 보이고, 음독이 가능하더라도 읽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

움이 있으며, 이야기 담화를 산출할 때 이야기 구성력이 약하다

고 하였다(Yeon et al., 2010). 

뇌성마비 아동들의 경우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을 활용하여 이들의 의사소

통능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Kim & Park, 

2003; Yun, 2019). 그러나 사용자나 대화상대자 모두에게 

AAC 기기를 사용한 의사소통이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AAC를 

활용한 의사소통에서는 구어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다른 규칙들

이 적용되다 보니 사용자와 대화상대자 모두 AAC를 일상생활

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Kim & 

Park, 2003). 그에 비해 최근에는 AAC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기기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어 이전보다 손쉽게 

AAC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와 

같은 스마트 모바일 기기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SNS를 통한 의

사소통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SNS를 통한 의사소

통 역시 AAC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기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아동들이 SNS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비

대면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기회를 높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20)에서 ‘청소년

매체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

을 이용한 메신저 이용률이 93.0%, SNS 이용률이 92.9%라고 하

였다. 비장애 아동들은 성장하면서 일상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

하듯이 자연스럽게 SNS 사용에 노출이 되면서 SNS를 통한 의사

소통 기술도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장애 아동들은 SNS를 통한 의

사소통 규칙을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다. SNS를 통한 의사소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와 달리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상대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탈맥락적인 상황에서 온전히 메시지에 의존하

여 상대방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대화 상황을 이

해하고 반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SNS 상의 대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간략히 전달하는 대신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대화자들 간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들이 SNS 대화 상황에서 적절한 

감정 이모티콘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SNS 상에는 주로 텍스트를 사용하여 주요 내용을 

전달하지만 이모티콘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풍성하게 

한다. 이모티콘은 문자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감정을 나타내는 기호 

또는 그림 문자를 말한다(Ann & Youn, 2006). 실제 대화에서도 

표정, 억양,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대화자 간 의사소통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구어가 아닌 문어에 기초하여 대

화가 이루어지는 SNS에서는 이모티콘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Lee et al., 2017). 결국 이모티콘은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메시지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함축적 의미 

전달과 감정적 표현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Lee, 2017). 

SNS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텍스트와 이모티콘을 종

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를 해석해

야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텍스트 내용만으로 부족한 

감정이나 숨은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이모티콘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SNS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SNS 상에서 이모티콘 사용 및 이해 특성 알아보기 위해 몇몇 연구

가 진행되었다(Bae et al., 2014; Jung & Lee, 2016; Kim & 

Shin, 2019; Lee, 2017; Yun, 2019). Lee 등(2017)의 연구에

서 고기능 자폐범주성장애 아동들이 일반 아동들에 비해 대화 

상황에서 이모티콘 선택에 있어 어려움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Kim과 Shin(2019)의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성인들이 주로 감정 

표현을 위해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모티콘의 감

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있어 언어수준을 일치시킨 아동들보

다 저조한 수행을 보였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비교적 언어 기

능이 양호한 장애 아동과 성인들이라 할지라도 텍스트와 함께 

적절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보이기에 SNS에

서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모티콘에 대한 이해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하였다. 뇌성마비 아동

들의 경우, 의사소통을 위한 대체 수단으로 하는 AAC를 사용하

는 중재가 다수 이루어졌는데, SNS 의사소통을 포함한 AAC 중

재가 뇌성마비 아동을 교육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

으며, AAC 중재는 뇌성마비 아동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 하였다(Yun et al., 2015). 

이모티콘을 적절한 사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대화의 맥락을 이해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추론하는 것과 깊이 관계가 있을 것이다. 

SNS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능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 

추론 능력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본 연구에서는 뇌성

마비 아동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SNS 대화 상황에서 적절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데 있어 일반 아동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뇌성마비 아동과 일반 아동은 SNS 대화에서 직접 화

자의 감정이 언급된 조건과 직접 언급되지 않은 조건에서 이모

티콘 선택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뇌성마비 아동과 일반 아동은 SNS 대화에서 4가지 감

정(기쁨, 슬픔, 화남, 놀람)에 대한 이모티콘을 선택하는 데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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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No. 

KNU_IRB_2019-73). 본 연구에서는 대전 지역에 거주하며, 초등

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10~12세 뇌성마비 아동 13명과 생활

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13명, 총 2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

다. 모든 대상자는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연구에 대한 설명서를 

숙지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뇌성마비 

아동과 일반 아동 선정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뇌성마비 아동은 진단 기관에서 뇌병변장애로 인한 경도뇌성마

비로 진단을 받았고 상지 운동 기능의 장애가 두드러지지 않아 노

트북 키보드 조작에 어려움이 없는 아동들이었다. 일반 아동의 경

우 뇌성마비 아동과 동일한 연령의 아동들로 부모나 교사에 의해 

인지 및 언어 능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아동들이었다. 

뇌성마비 아동과 일반 아동 모두 카우프만 아동용 지능검사

(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K-ABC, Moon 

& Byeon, 2003)에서 비언어 영역 검사 결과 80 이상이고, 수

용ㆍ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 결과 –1SD 이상에 해당하며, 

학령기 아동 언어 검사(Language Scale for School-aged 

Children: LSSC, Lee et al., 2015) 중 구문이해 검사 결과 –

1SD 이상에 위치하였다. 

두 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나이, 학년, 지능, 수용어휘, 

표현어휘, 구문이해에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지능(t=-3.762, 

p<.001)을 제외한 모든 언어능력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대상아동들의 일반적 정보와 선별검사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아동들이 휴대폰의 소지하고 있는지, 

SNS의 사용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일반 아동은 13명 중

에 11명, 뇌성마비 아동들은 13명 중에 3명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지만, 본인의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아동들 

모두 부모님의 휴대폰 또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NS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ategory  CP (n=13)   TD (n=13) t

Age 140.00 (10.74) 139.07 (10.11) .818

Grade 5.15 (  .80) 5.07 (  .75)  .804

K-ABC 107.08 ( 8.98) 117.85 ( 5.09) -3.762***

REVT-r 13.62 (  .96) 13.92 ( 1.66) -.579

REVT-e 14.00 ( 1.15) 14.77 ( 1.42) -1.513

LSSC-s 9.77 ( 1.54) 10.91 ( 1.63) -1.979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CP=children with 
cerebral palsy; TD=typical developing children; K-ABC=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REVT-r=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REVT-e=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expressive; LSSC-s=Language Scale
for School-aged Children-sentence comprehension.
***p<.001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2. 검사 도구

1) 이모티콘 선정

본 과제를 제작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모티콘을 선정하기 위

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지원하는 이모티콘을 검색

하여 특정 캐릭터나 동작을 포함하고 있는 이모티콘을 제외하고 감

정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을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여러 어플리케이

션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감정 이모티콘은 얼굴 표정 이모티콘

이었기에 얼굴표정 이모티콘을 기쁨, 슬픔, 화남, 놀람으로 분류하

였다.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얼굴 이모티콘 중에서도 감정을 나타

내는 정도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어 연구자가 1차적으로 감정 표현 

정도가 적절하고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이모티콘을 감정별로 선

정한 후 언어치료를 전공하는 석사과정학생 3명에게 이모티콘

의 감정이 적절히 표현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한 얼굴 이모티콘은 Figure 1과 같다.

Happy Sad Angry Surprised

Figure 1. Face emoticons 

2) 이모티콘 표현 과제 

이모티콘 표현 과제는 총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20문항은 대화 맥락에서 화자의 감정이 직접 언급되어 있는 조

건이며(이하 직접 감정 제시 조건), 나머지 20문항은 대화 맥락에서 

화자의 감정이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는 조건(이하 간접 감정 제시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조건 내에는 기쁨, 슬픔, 화남, 

놀람을 표현하는 문항이 5개씩 포함되어 있다. 직접 감정 제시 

조건은 대화문의 마지막 문장에 화자의 감정 표현(예, 좋다, 우

울하다, 놀래라, 화나 등)이 직접 언급되어 있지만 간접 감정 제

시 조건에서는 감정 표현어가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아 문맥에 

따라 화자의 감정을 추론해야 한다. 문항 대화문 예시는 

Appendix 1과 같다.

이모티콘 선택 과제의 각 문항은 두 명이 카카오톡 환경에서 말

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는데 4번째 마지막 대화문이 제시되

면 기쁨, 슬픔, 화남, 놀람 4개의 감정 이모티콘이 생성되어 화자의 

감정과 어울리는 이모티콘을 선택하도록 제작하였다. 대화 맥락은 

주인공이 친구 또는 가족과 대화하는 것처럼 구성하였고, 대화의 

주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초기에 직접 감정 제시 조건 문항 24개, 간접 감정 제시 조건 

문항 24개, 총 48개를 제작하였고 문항이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

해 언어병리학을 전공한 10명의 언어치료사와 초등학교 고학년에 

재학 중인 일반아동 8명에게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에서 

언어치료사들과 일반아동들 모두에서 80% 이상의 정반응이 나온 

문항들을 선별하여 직접 감정 제시 조건 20문항과 간접 감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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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20문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이모티콘 표현 과제는 E-Prime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과제가 시작되면 새로운 문항이 시작될 때마다 ‘띵동’ 

알람음이 나오면서 카카오톡 배경이 제시되었고, 아동이 {SPACE} 

버튼을 누르면 대화 문장이 하나씩 추가 제시되는데, 마지막 4번째 

대화문이 제시되면 1500ms이 지나면 자동으로 배경판 하단에 4개

의 얼굴 이모티콘이 제시되어 아동이 {Z}, {X}, {N}, {M} 버튼을 이

용하여 적절한 감정 이모티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때 키

보드의 조작이 용이하도록 {SPACE}, {Z}, {X}, {N}, {M} 버튼 외에 

불필요한 버튼은 가림판으로 가렸고, {Z}, {X}, {N}, {M} 버튼 위에는 

숫자 1, 2, 3, 4 번호 스티커를 붙여 아동이 키보드의 버튼을 누르

는데 혼란이 없도록 하였다. 이모티콘 표현 과제의 예시는 

Appendix 2와 같다. 

3. 실험 절차

본 실험은 독립된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아동

이 책상에 착석한 상태에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해 1회기 때는 K-ABC를 실시하였고, 2회기에는 언

어검사(REVT, LSSC 구문이해)를 실시하였다. 2회기 때 언어

검사가 마무리 되면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뒤 마지막으로 이

모티콘 표현 과제를 실시하였다. 

본 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아동들이 키보드 조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였다. {SPACE}는 엄지, {Z}는 왼손 중

지, {X} 왼손 검지, {N}는 오른손 검지, {M}는 오른손 중지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 키보드 조작 방법 숙지가 끝나면 태블

릿에 설치된 Keynot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험 진행 과정을 시

각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본 과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연습문항 2개를 실시한 후 아동이 과제에 대해 

이해했다고 판단되었을 때 본 과제를 진행하였다. 본 과제에서 화

면 첫 페이지에는 “다음은 카카오톡 대화상황입니다. 대화를 읽은 

후 마지막 문장에 어울리는 이모티콘을 선택해 주세요.”라는 지시

문이 제시되었다. 아동이 준비가 되었을 때 {SPACE} 버튼을 누르

면 본 문항이 시작되었고, 마지막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모든 과제가 완료되었다. 본 과제를 위해 LG노트북(LG 

gram 15.6)을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이모티콘 표현 과제에서 정반응은 1점, 무반응 또는 오반응은 

0점으로 하였고, 직접 감정 제시 조건과 간접 감정 제시 조건 각

각 20점이 만점이었다. 아동별 정반응 점수는 E-Prime에서 자동

적으로 계산되었다. 

대화문에서 감정이 직접 제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뇌성마비 아

동과 일반 아동이 이모티콘 표현 과제 수행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이원혼합분산분석(2-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

고, 기쁨, 슬픔, 화남, 놀람 각 감정에 따라 뇌성마비 아동과 일반 

아동이 이모티콘 표현 과제 수행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이원혼합분산분석(2-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이모티콘 표현 과제에서 뇌성마비 아동들은 직접 감정 제시 조

건과 간접 감정 제시 조건 모두에서 일반 아동들에 비해 이모티콘 

표현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다. 뇌성마비 아동과 일반 아동 각의 이

모티콘 표현 과제 수행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Direct Indirect

CP (n=13) 16.77 (1.24)  16.31 (2.06) 

TD (n=13) 18.69 (1.03)  18.46 ( .88)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CP=children with 
cerebral palsy; TD=typical developing children; Direct=emotions 
are directly mentioned; Indirect=emotions are indirectly mentioned.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n emoticon expression task 
performance according to direct or indirect conditions

SNS 대화 맥락에서 직접 화자의 감정이 언급된 조건과 직접 언

급되지 않은 조건에서 뇌성마비 아동과 일반 아동 간 이모티콘 선

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이원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주효과 유의미하였으나(F(1, 24)=24.320, p<.001) 조건 간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Table 3). 이는 뇌성마비 아동들이 

일반 아동에 비해 이모티콘 표현 과제에서 저조한 수행을 보였지

만 대화문에 감정이 직접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는 아동들의 수행에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SS df MS F

Between groups  

Groups  54.019  1 54.019 24.320***

Error  53.308 24  2.221

Within group 

Condition  1.558  1  1.558 .990

Group × Condition   .173  1  .173 .110

Error 37.769 24 1.574
***p<.001 

Table 3. Results of two-way mixed ANOVA of emoticon 
expression task according to direct or indirect conditions

이모티콘 표현 과제에서 기쁨, 슬픔, 화남, 놀람 감정 별 뇌성

마비 아동과 일반 아동의 수행은 Table 4와 같다. Figure 2에서

처럼 화남과 놀람에 대한 이모티콘을 선택하는 데 있어 뇌성마비 

아동들이 일반 아동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얻었음을 볼 수 있다. 

Happy Sad Angry Surprised

CP 9.38 ( .77) 9.26 ( .60) 7.15 (1.46) 7.31 (1.93)

TD 9.69 ( .48) 9.54 ( .66) 8.62 (1.45) 9.31 ( .85)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CP=children with 
cerebral palsy; TD=typical developing children.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n emoticon expression task 
performance by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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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슬픔, 화남, 놀람 감정에 따라 뇌성마비 아동과 일반 아

동들 사이에 이모티콘 표현 과제 수행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이원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그 결과, 집단 

간 주효과(F(1, 24)=12.640, p<.001), 감정에 따른 주효과(F(3,

72)=24.320, p<.001), 집단과 감정의 상호작용 효과(F(3, 72)=3.489, 

p<.05)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집단과 감정의 상호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각각의 감정별로 뇌성마비 아동과 일반 아동 수행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기쁨과 놀람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화남과 놀람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

하였다(t=-2.562, p<.05; t=-3.414, p<.01). 이 같은 결과로 보아, 

기쁨과 슬픔에 대한 이모티콘을 선택하는 항목에서는 뇌성마비 아

동들이 일반 아동과 유사한 수행을 보이는 데 반해 화남과 놀람에 

대한 이모티콘을 선택하는 항목에서는 유독 뇌성마비 아동들이 일

반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저조한 수행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Note. CP=children with cerebral palsy; TD=typical developing 
children.

Figure 2. Emoticon expression task performance by emotion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뇌성마비 아동들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SNS 대화 상황에서 적절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데 

있어 일반 아동들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NS 대화에서 화자의 감정이 직접 제시된 조건과 화자의 

감정이 직접 제시되지 않은 조건에서 뇌성마비 아동과 일반 아

동의 이모티콘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또한 SNS 

대화 상황에서 화자의 감정이 기쁨, 슬픔, 화남, 놀람으로 나누

어질 때 이모티콘을 선택하는 데 있어 두 집단 간 수행에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첫째, 뇌성마비 아동들은 SNS 대화 맥락에서 적절한 이모티

콘을 사용하는 데 있어 일반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저조한 수행

을 보였다. 그러나 뇌성마비 아동들이 대화문에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제시된 조건과 간접적으로 제시된 조건에 따라 이

모티콘을 선택하는 데 있어 수행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대화문에 감정 표현이 직접 언급이 되어 있다면 대화의 전체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았더라도 감정 표현에 대응되는 이

모티콘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데 반해 대화문에 화자의 감정

이 직접 언급되어있지 않다면 대화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이며 이때 화자의 감정을 추론해야만 적절한 이모티콘 선택이 

가능해진다. 뇌성마비 아동들이 SNS 대화의 두 조건에서 수행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이모티콘 표현 과제에서 일반 아동

들에 비해 저조한 수행을 보인 것은 대화 맥락에서 화자의 감

정을 추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

다. 이 같은 결과는 Yeon 등(2010) 연구에서 고학년 뇌성마비 

아동들에게 이야기 글을 읽고 추론 질문에 답하도록 했을 때 

일반 아동들에 비해 저조한 수행을 보였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간단하고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화자의 감정을 추론하도록 한 데 비해 Yeon 등(2010)에서는 

복잡한 이야기 글을 읽고 추론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기에 과제

의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뇌성마비 아동들이 일반 아동들보다 이모티콘 표현 과제

에서 유의미하게 저조한 수행을 보였는데, 특히 4가지 감정 중

에서 화자의 화남과 놀람에 대응되는 이모티콘을 선택하는 데 

있어 일반 아동들에 비해 저조한 수행을 보였다. 조금 더 자세

히 살펴보면, 일반 아동들은 화자의 감정 상태에 맞는 이모티

콘을 선택할 때 화남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얻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고른 수행을 보였는데, 뇌성마비 아동들은 기쁨과 

슬픔은 일반 아동들과 유사한 수행을 보인 데 비해 화남과 놀

람에서는 일반 아동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을 보였다. 

정서 인지 발달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보면 기쁨에 대한 인

지가 가장 빠르게 발달하고 슬픔과 놀람, 그리고 화남 순으로 

발달한다고 하였고, 주로 초등학생은 여러 감정들 중에서도 기

쁨을 표현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Kim et al., 2017; Shim & Choi, 2001). 또한 좋고 나

쁨이 분명한 상황에는 정서 판단이 수월하며, 복합 정서보다 

기본 정서를 더 쉽게 판단한다고 하였다(Yi et al., 2012). 이 

같은 결과들을 종합하여 해석해 보면 뇌성마비 아동들이 감정 

판단이 단순하고 명확한 기쁨과 슬픔에서는 이모티콘의 선택에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지만 보다 복잡한 감정인 화남과 놀람에

서는 주변 유사한 정서들과 일부 혼동하여 이모티콘 선택에 오

류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뇌성마비 아동들은 언어 및 인지 능력

에서 두드러진 지체를 보이지 않는 아동들이었음에도 SNS 대화 상

황에서 이모티콘을 선택 과제에서 일반 아동들에 비해 저조한 수행

을 보였다. 뇌성마비 아동들의 경우 많은 장애 아동들이 그렇듯 생

SS df MS F

Between groups  

Groups  27.010 1 27.101 24.320***

Error  26.654 24  1.111

Within group 

Emotion 51.106 3 17.035 212.640***

Group × Emotion 14.106 3 4.702 3.489*

Error 97.038 72 1.348
*p<.05 ***p<.001 

Table 5. Results of two-way mixed ANOVA of emoticon 
expression task by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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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반부터 치료교육을 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또래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부족했을 수 있고, 더 나아가 SNS를 통

한 의사소통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역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최근에 대면상황에서의 구어 중심 의사소통 방식

에서 SNS를 통한 텍스트 중심의 의사소통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

으며 교육 현장에서도 SNS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다(Han et al., 2021). 이 같은 사회적인 변화와 흐름에 

맞춰 장애 아동들의 언어를 중재할 때 대면 상황에서뿐 아니라 

SNS 상황에서의 의사소통도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아동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실

제 상황처럼 재현함으로써 이들이 대화 내용에 이해하고 적절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뇌성마비 아동들이 일

반 아동들에 비해 이모티콘 사용에 어려움을 보이기는 했지만 대

화 맥락을 이해하고 화자의 감정을 추론하는데 두드러진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이들이 앞으로 SNS를 사용할 때 큰 이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어에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중

요한 것처럼 SNS에서는 이모티콘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비대면 

상황에서도 의사소통을 풍성하게 하고 정서적인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여러 연구들에서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장애 아동들의 정서 공감 및 대화기술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Han et al., 2021). 뇌성마비 아동들 역시 

SNS 의사소통 중재가 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해 SNS를 

활용하여 중재할 때는 이모티콘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한 순

간에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스마트폰을 소지하는 비율이 80%가 넘어

서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95% 이상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

고 한다(Yonhap News, 2019).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며, 특히 카카오톡은 이미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SNS는 장애 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매체로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장애 아동들도 학업 

및 친교를 목적으로 SNS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이들이 SNS를 통해 주변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SNS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현시점에서 뇌성마비 아동

들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제한점이 있기에 후속 연구

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뇌

성마비 아동들이 SNS 대화 상황에서 이모티콘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얼굴 이모티콘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얼굴 이모티콘 외에 문자 이모티콘, 행동 이모

티콘, 상황 이모티콘 등 매우 다양한 이모티콘들이 있기에 그것들

의 추상성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쁨, 슬픔, 화남, 놀람 4가지의 기본 

정서에만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모티콘으로 표현 가능

한 감정들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이모티콘 사용이 가능한지 조사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며, 뇌성마비 아동들이 복합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면 

이들의 의사소통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연구에 참여한 대상아동들 모두 SNS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

고 보고하였으나 휴대폰 소지 여부, SNS 사용 시간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였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점을 보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어 및 인지 능력의 결함

을 동반하고 있는 뇌성마비 아동들을 대상으로 SNS 의사소통 

특성을 확인한다면 이들을 위해 SNS를 활용한 의사소통 중재

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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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emotional condition Indirect emotional condition

Happy

A: 너 4학년 몇 반 됐지?
B: 나 3반 됐지.
A: 나도 3반 됐는데.
B: 우리 같은 반 돼서 너무 좋다. 

A: 이번 크리스마스는 뭐했어?
B: 가족들이랑 같이 놀았지.
A: 선물도 받았어?
B: 산타할아버지가 큰 선물을 놓고 갔어.

Sad

A: 나 다음 주에 이사 간다.
B: 어디로 이사 가는데?
A: 서울로 갈 거래.
B: 그럼 우리 못 만나네. 우울하다. 

A: 너 내일 날씨 들었니?
B: 왜 날씨 안 좋대?
A: 하필이면 비가 엄청 온대.
B: 그럼 소풍 못 가겠네. 

Angry

A: 아침에 무슨 일 있었어?
B: 방 청소 안 한다고 혼났어.
A: 어제 숙제도 많았잖아.
B: 나한테만 뭐라 하시니까 너무 화나. 

A: 우리 10시에 만나기로 했지?
B: 나 거의 다 왔어. 빨리 와.
A: 나 좀 늦을 거 같아.
B: 너는 왜 자꾸 약속을 안 지키니? 

Surprised

A: 만들기 대회 결과 나왔어.
B: 애들이 진짜 잘 만들었더라.
A: 그런데 너가 일등이래.
B: 놀래라! 내가 1등이라고? 

A: 너 설날에 세뱃돈 많이 받았니?
B: 우리 집은 세뱃돈 많이 안 줘.
C: 나는 할머니가 십만원 주셨다.
D: 그렇게 돈을 많이 주셔?

Appendix 1. Examples of emoticon expression task

Appendix 2. Examples of SNS 

Direct emotional condition Indirect emotional condition



ORIGINAL ARTICLE
https://doi.org/10.15724/jslhd.2021.30.4.053

http://jslhd.org/
언어치료연구 2021년 제30권 제4호 053-062

ISSN 1226-587X / eISSN 2671-7158

JSLHD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61

참 고 문 헌

김애화, 신수연 (2019). 발달장애 청소년의 이모티콘을 활용한 의사소통 

연구. Communication Science & Disorders, 24(1), 61-70.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 수용 · 표현 어휘력 검사. 

서울: 서울장애인복지관. 

김윤지, 강동묵, 김주영, 김종은 (2017).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청소년들의 감정과 이모티콘의 관계.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 

12(1), 51-72.

김정연, 박은혜 (2003). 중도 뇌성마비아동의 의사소통 기술 증진을 위한 

AAC 대화상대자 훈련. 특수교육, 2(1), 37-58.

남혜진, 서경희 (2020). 자폐 범주성 장애 청년의 SNS 이용실태를 통해 

알아 본 화용론적 특성. 정서 · 행동장애연구, 36(2), 43-71.

문수백, 변창진 (2003). 카우프만 아동용 지능검사. 서울: 학지사.

박선희, 강은희 (2012). 학령기 뇌성마비아동의 이야기 표현 특성. 발달장애연

구. 16(2), 1-23.

박순길, 전헌선 (2005). 뇌성마비아의 장애유형과 조음능력에 따른 인지적 능

력과 읽기, 쓰기 기능과의 관계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4(4), 

127-147. 

배정혜, 이효신, 김건희, 황미화 (2014).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을 통한 발

달장애학생의 자발적 의사소통행동 변화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

과학연구, 53(2), 319-345.

심희원, 최경숙 (2001). 얼굴표정을 통한 아동의 정서변별의 발달. 인간발달연

구, 8(1), 77-92.

안성혜, 윤세진 (2006). 비언어적 감정표현을 위한 애니메이션 이모티콘의 제

작방향 제시. 한국콘텐츠학회 2006 추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4(2), 

200-204.

여성가족부 (2020).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조사 분석보고

서. 출처: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

mid=plc502

연합뉴스 (2019). 중고교생 스마트폰 보유율 95%... 하루 이용시간 2시간 이

상.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1023600017

연화진, 정미란, 황민아 (2010). 학령기 뇌성마비아동의 이야기 읽기이해 특

성. 언어치료연구, 19(3), 53-67. 

유은영, 이지연, 정현숙 (2003). 뇌성마비 아동과 정상아동의 감각처리 능력의 

비교분석.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1(2), 77-86.

윤형준 (2019). 일상생할환경에서 AAC 를 적용한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지체

장애학생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8(1), 

401-416. 

윤형준, 주익수, 이성진, 백승영 (2015). 뇌성마비아동의 AAC 중재도구와 교

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 동향: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2005-2014). 

한국발달장애학회, 19(4), 1-18.

SNS 대화에서 뇌성마비 아동의 이모티콘 사용 능력

이영우1, 고선희2*

1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재활치료실 언어재활사
2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교수

목적: 최근 스마트기기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SNS는 주변 사람들과 친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아동들이 실시간 이루어지는 SNS 대화 

상황에서 적절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데 있어 일반 아동들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은 뇌성마비 아동 13명과 일반 아동 13명이었다. 대상아동들에게 카카오톡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대화를 읽고 마지막 대화문과 어울리는 이모티콘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모티콘 표현 

과제를 실시하였다. 뇌성마비 아동들과 일반 아동들이 화자의 감정이 직접 표현되어 있는지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모티콘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화자의 감정(기쁨, 슬픔, 화남, 놀람)에 

따라 이모티콘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결과: 첫째, 뇌성마비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 이모티콘 표현 과제에서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저조한 수행을 보였지만 화자의 감정을 추론하여 이모티콘을 선택하는데 유독 더 많은 어려움을 

보이지는 않다. 둘째, 뇌성마비 아동들이 화자의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선택 할 

때는 일반 아동들과 유사한 수행을 보였지만 화남과 놀람을 표현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선택할 때는 

일반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저조한 수행을 보였다.  

결론: 위와 같은 결과로 보아 뇌성마비 아동들이 대화 맥락을 이해하는데 두드러지게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SNS 대화 상황에서 간단한 텍스트와 이모티콘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기에 의사소통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SNS 사용과 관련된 중재를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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